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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리조트 건설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매일경제는 2021년 11월 11일(목), ‘카지노 공룡 시저스·엠지엠(MGM) 

한국 떠나 결국 일본 갔다.’라는 제목으로 “시저스 그룹은 문체부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자금조달 등 약속을 어긴 파트너사 푸리그룹에 대해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문건을 6건 이상 보냈지만 해당 기관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허가권을 쥔 문체부가 수수

방관하면서 이들 두 외국계 회사의 사업은 연장에 연장만 거듭하면서 

올스톱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시저스 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자금조달 등 약속을 어긴 

협력사 푸리그룹에 대해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문건을 제출한 

바 없습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아 복합

리조트 2곳이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인스파이어’와 푸리그룹의 자회사 ‘아르에프케이아르(RFKR)’ 모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의 관리 감독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인스파이어’와 ‘아르에프케이아르(RFKR)’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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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금액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투자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인스

파이어’와 ‘아르에프케이아르(RFKR)’ 대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이행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와 ‘아르에프케이아르(RFKR)’ 투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